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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티스트�칸의�<Mr.�Taxi>는�차량의�트렁크�부분의�단면을�절단한�작품으로,�모양은�소파

의�형태를�취하고�있습니다.�그리고�차량의�뒷부분인�만큼�번호판이�그대로�부착되어�있고,

트렁크�부위에는�뒷좌석이�부착된�가구형�설치물입니다.�이�작품에�사용된�택시는�30년간

운전을�하면서�무려�750,000km를�주행하다가�은퇴한�실제�택시�기사가�몰던�진짜�택시

입니다.�즉�사연을�전한�택시�기사가�은퇴�후에�그가�몰던�택시를�폐차장에�보내는데,�그�택

시를�폐차시키지�않고�작품의�재료로�구현한�일종의�정크아트입니다.�이제까지�수명을�다

한�여러�차량들이�아티스트�칸의�손을�거쳐�작품으로�되살아났습니다.

그런데�동일한�정크아트�풍의�<Mr.�Taxi>는�종래의�차량�작품들과는�다른�의미가�있을�것

입니다.�택시�기사였던�사연자와�30년간�동고동락한�후�결별한�차를�예술품으로�부활시켜

서�원래�주인에게�선물한�것이기�때문입니다.�폐차장에서�구해낸�<Mr.�Taxi>에는�두�가지

의미가�있을�것입니다.�첫째는�폐차로부터�조형미를�재발견하는�정크아트처럼,�차가�원래

지닌�주행�기능을�포기하는�대신,�조형적인�감상�기능을�부여하는�것일�겁니다.�이로써�생

계를�위해�함께�달린�자동차의�‘일부’를�떼어�기념비처럼�소장하고�감상하게�만들었습니다.

둘째�의미는�차량의�뒷좌석을�탈착해서�트렁크에�옮겨놓아�실제�앉아�쉴�수�있는�실용적인

소파로�만든�것입니다.�추억을�기리는�관람�대상이자,�안락을�위한�의자의�기능까지�겸비한

작품입니다.�글�·�반이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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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년을�함께�손님을�태우고�달렸던�택시는�오늘�폐차장으로�갑니다.�하루�중�16~18시간을

택시에서�보낸�택시기사는�30년간�일을�빠져본�적이�단�하루도�없습니다.�20년�무사고운

전�및�모범운전으로�경찰청장으로부터�표창장을�수상한�택시기사와�함께�택시는�다른�승용

차의�2배가량인�750,000km를�달렸습니다.�

인생�그�자체였던�택시를�떠나�보내는�택시기사의�마음은�시원하긴커녕�섭섭한�마음뿐입니

다.�그에게�단�하나의�소원이�있다면,�가족들과�함께�소중한�시간을�보내는�것입니다.

작가�인터뷰

30년�동안�앞자리에만�앉아�계셨던�택시기사님에게�그�시간의�선물을�드리고�싶습니다.�택

시에�대한�특별한�애정을�가지고�계셨던�부분들을�활용할�예정입니다.�그�부분들을�이용하

여�편안하게�쓸�수�있음과�동시에�빛나는�30년의�추억을�영원히�간직할�수�있게�만들어�볼

생각입니다.

프로필

아티스트�칸은�서울예대�디자인커뮤니케이션학과를�졸업하였으며,�1993년�예술의�전당을

시작으로�5번의�개인전을�열었습니다.�2014년�울산�국제설치미술제를�비롯한�다수의�해외

미술�행사�및�전시에�참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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